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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장옷）는 궁중 및 양반부녀의 쓰개로서 조선왕조 초부터 말까지 사용되어진 두루마기 

형식의 옷이다. 그러나 동학 난 이후, 개화와 더불어 생활의식의 변화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화여대 유물 소장품 장옷（1920년대）을 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구성법을 연구하여 제작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옷의 

맥을 잇고 보전발전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참고문헌, 박물관과 도서관 도록으로 문헌연구를 하고 작품제작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옷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과 같다.

그리고 형태는 앞길의 좌우가 같은 모양이며, 목판깃이다. 섶이 2개가 달려 옷의 폭을 넓게 

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겨드랑이 아래에 삼각 또는 곁무가 달려있으며, 소매 끝에는 횐 

색의 거들지를 넓게 대었다. 선단과 밑단 가장자리에서 3cm 들어와서 2땀 상침으로 겉과 안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장식을 겸하였다. 깃에는 동정을 달았다. （넓적한 횐 헝겊을 이마 정수리 

부분에 닿도록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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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만드는 법

(1) 〈그림 2>와 같이 등솔기를 박는다.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이 되게 꺾는다.

(2) 섶과 길 연결하기

① 二 큰섶+작은섶

② 二 ①+길

둥슈

〈그림 2> 등솔박기 〈그림 3> 섶과 길 연결하기

등솔

(3) 깃달기 - 무+곁무 연결하기 - 양 주머니 달기

(4) 옆선 • 배래 박기

(4) 길과 소매, 길과 무 연결하기-안만들기

(5) 안과 겉감 끼우기T고정상침하기T깃 마무리

(6) 거들지와 동정, 끈고름 달기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 옷의 제작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보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현대 

패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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